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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란 단순히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자연과의 관계만으로 살아가는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사회 곳곳에서 다른 사
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을 영위해 가는 사회적 존재이다.일찍이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를 비롯하여 세네카(Seneca),하이데거(Heideggar),월론
(Walon)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라고 정의한 바 있다.이렇듯 인간은 인간
들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사회화를 통해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신념
들을 내면화함으로써 그 사회가 바라는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고 사회의 권위가 커져갈수록 인간이 가지는 소원감,상
실감,불안감,절망감,비인간화,냉담,고독감,무력감,무의미감등이 확
대되는데 이러한 심리상태,혹은 사회현상을 바로 소외(alienation)로 개
념화 할 수 있으며,이러한 소외는 여러 문학 작품들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버지니아 울프(VirginiaWoolf)의 『댈러웨이 부인』(Mrs.Daloway)
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처럼 인간 존재의 다양한 개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과 인생무상,삶의 의미,인간소외,인간
의 원초적인 고독 내지는 의사소통 문제를 쉰 두 살의 클래리서
(ClarissaDaloway)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댈러웨이 부인』은 울프
의 네 번째 소설로서 1925년에 출간되었고 『등대로』(To the
Lighthouse)와 더불어 그녀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그의 실험
소설 가운데서도 최초로 예술적 통일성을 획득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설에서 그녀는 열 네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클래리서와
셉티머스 (SeptimusWarrenSmith)의 두 인물을 축으로 하여 이들의
과거 회상과 현재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그들의 공통점은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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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몰두하고 싶은 욕구와 그 순간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동
시에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만 셉티머스는 사회의 억압적 요소에 극단적
으로 반발하다 자살하고 클래리서는 자살한 셉티머스를 통하여 간접적으
로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짓누르는 사회적 억압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클래리서는 사회의 억압이 한 젊은이의 영혼을 자살로 이끌 정도
로 그 강도가 세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사회를 비판하며,그 속에서 자
유로울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소외를 자살과 삶이라는 두 방향으로 해결
책의 모색을 시도한다.
사실 자살은 인간에게 죽음의 욕망이 있는 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이
며 한 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러간 오늘날의 한국에서 자주 다양한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 20세기 초의 영국의 자살을 다룬 이 소설을 다시 새로
운 각도로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되리라 생각된다.근대사회
로의 진입은 인간소외 현상을 심화시켰으며 더구나 인터넷은 그러한 현
상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 특히 인터넷 자살 사
이트가 집단 자살을 야기시키고 컴퓨터가 개인간의 소통을 연결시켜주기
도 하지만,또한 저해하는 주범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23년의 런던의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5년이 지난 시점
으로 대내적으로는 집권당의 세력이 약화되고,대외적으로는 아일랜드와
인도에서 독립에 대한 욕구가 대두되어 대영제국의 붕괴와 기존의 가치
가 심하게 도전을 받는 상황이었다.이는 『댈러웨이 부인』의 시간적
배경으로 대내ㆍ외적인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지배계급은 대중
에게 당대의 사건이나 자신의 삶에서 도출되는 격렬한 감정에 동요되지
않도록 이런 감정을 억누르는 금욕주의를 내세우게 되었다.이러한 금
욕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벡스버로우 여사(Lady
Bexborough),브래드쇼 박사(SirWiliam Bradshaw),또는 리처드 댈러
웨이(RichardDaloway)의 시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이 시대의 지배
계급은 국민들의 통합을 위하여 금욕적인 마음가짐을 강요하면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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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은 무시한 채 사회적 통합만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셉티머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망각하려
할 때 유일하게 전쟁이 가져온 파괴를 잊지 않고 뒤늦게 개인적인 감정
을 사회가 억압하도록 강요받은 것을 알게되어 ‘광기’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그는 사회를 상징하는 브래드쇼 박사와 홈즈 박사(Dr.Holmes)의
처방을 거절하고 죽음을 선택하면서 사회적 억압이 개인에게는 아주 치
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클래리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금기시되는 샐리(Saly
Seaton)와의 동성애적 사랑을 느끼게 되는 입맞춤의 순간을 가장 감동적
인 순간으로 생각하지만,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부정하고 사회
적으로 인정되는 이성간의 결혼으로 클래리서는 ‘Mrs.Daloway’로 살아
가며 그 틀 안에서 남성에게 종속된다.즉 클래리서는 사회체제로부터
극단적으로 자신을 단절하지도 않고 이에 절대적으로 동조하지도 않는,
적어도 겉모습만은 사회와 결별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델러웨이 부인으로
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사회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은 그녀 대신
셉티머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금욕주의적 태도는 인간에게 고독이라는 문제도 안겨다 준다.
울프에게서의 고독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그 하나는 타인과의 교통
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것이요,다른 하나는 자기만의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의미의 고독이다.고독한 인
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바로 인간관
계이며,이러한 관계를 울프는 사람간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독한 존재이지만,인간이 그 고독에 몰입하여 자신
을 폐쇄해버리고 인간적인 교통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러한 극단적인
고독은 삶을 황폐하게 만들게 되기도 하고,또는 자기를 성찰하고 삶의
신비를 체험하며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계기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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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울프와 그녀의 소설들에 대한 비평은 그녀가 주장한 양성론
적 페미니즘에 입각하거나 그녀의 실험주의적 글쓰기인 의식의 흐름 등
에 따른 기법적 측면에 치중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그러나 현실
은 이미 레즈비언,게이,그리고 양성애자등이 만연하고 있는 사회이며,
울프 못지않은 새로운 기법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이중론적 구조 속에서의 그 조화를 연구하기 보다는,여
성과 남성 모두를 하나의 사회적인 인간으로 보고,사회적 억압에 영향
을 받는 인간 존재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따라서 다음 Ⅱ장에
서는 『댈러웨이 부인』의 시대적 배경인 1923년의 상황과 사회적 억압
에 따른 클래리서를 중심으로 그 외의 등장인물들의 대응방법을 살펴보
고 사회적 억압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며,Ⅲ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억
압에 따라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셉티머스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클래리서의 모습을 살펴보고,Ⅳ장에서는 자살이 아
닌 파티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회적 억압을 이겨내는 최선의
방법과 이상적인 인간관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마지막 Ⅴ장에
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고독한 존재임이 틀림없는 인간이지
만,사회적 억압 속에서도 그 억압에 따른 고독한 존재로의 인간으로서
도 어떻게 하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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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클래리서와 사회적 억압
『댈러웨이 부인』은 『율리시즈』(Ulysses)와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1923년 6월 13일 수요일,런던의 웨스트민
스터(Westminster)구에 사는 클래리서가 그날 저녁 파티에 쓸 꽃을 사
러 집을 나서는 장면으로 시작한다.클래리서는 아직도 아름다움을 유지
하며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이미 결혼 생활을 30여년 정도 한 쉰 두살
의 중년부인이다.그녀의 남편은 하원의원인 리처드이며 그녀에게는 엘
리자베스(ElizabethDaloway)라는 17살 난 아름다운 딸이 있다.그녀는
남편과 딸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불안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이는 이 소설의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
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댈러웨이 부인』의 배경은 1923년으로 이 시기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 후이다.이 때의 영국은 대내적으로는 정치계에는 집권당의
세력이 약화되는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고,대외적으로는 인도와 아일
랜드의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대영제국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특
히,인도에서의 상황이 급박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인도에서 돌아온 피터
(PeterWalsh)가 정부의 식민지 통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리처
드에게 “공화당 멍청이(theconservativeduffers)”(Woolf(2002),254)1)들
은 인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지려고 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전통적인 가치가 붕괴함에 따라 지배계급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내어 대중의 의식을 그 한곳으로 수렴하려고
권력을 행사한다.우선 지배계급은 사회체제를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하
여 국민들이 당대의 중요한 사건들의 의미를 무시하고 부정하게 하여 이
런 사건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이는 당대 사건 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인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시
1) 앞으로 본 작품 인용은 쪽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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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당시는 모든 사람이 전사한 친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쟁은 많
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온 사건이었다.그렇지만 이 당시는 금욕적인
마음가짐이 이상적인 행동방식으로 여기던 시대였다.예를 들어,벡스버
로우 경 부인은 아들의 전사통지를 받고도 슬픔에 동요하지 않고 바자회
를 여는 모습을 보고 클래리서가 존경을 표하는 부분(42)에서 금욕주의
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또한 리처드
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되풀이함으로써 전쟁을 과거의 일로 간주하
고 그 결과를 망각하려고 한다.그러나 사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는 엘리자베스가 거리에서 군대 음악소리를 듣거나,군수품 창고가 백
화점으로 바뀌는 등 군의 요소가 아직도 런던의 곳곳에 반영되어 있는
장면 등에서 알 수 있다 (Tambling,142).
또한 영국사회는 국민을 통합시키려는 방법으로 전통의 중요성도 강조
한다.빅벤의 종소리는 국가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시키면서 통합의 의
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이 작품에서는 두 가지 의미의 시간이 존
재한다.하나는 “의식의 시간 (conscious time),혹은 심리적인 시간
(psychologicaltime)또는 내적인 시간(innertime)으로 기억과 연상에
의해 과거,미래,현재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정신적인 시간이 고,
다른 하나는 시계시간(clocktime),외적인 시간(exteriortime),혹은 기
계적인 시간(mechanicaltime)이라고 하여 시계가 가리키는 물리적인 시
간이다.이런 물리적인 시간의 소리 이미지는 바로 빅벤이 일관되게 되
풀이해서 나타낸다.빅벤은 시계시간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가혹하
기 이를데 없는 현실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모든 인물들에게 무
의식적으로 그 시간으로 국가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시키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희진,307).
그 외에도 전통성의 강조는 웅장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에도 권위가 부
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사람들은 권위의 실체에 의해서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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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단순한 권위의 상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Cialdini,306).
미완성되어 있는 버킹엄 궁이 이미 사람들에겐 하나의 권위의 상징이 되
어 있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또한 이런 성향은 조형물뿐만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여되어 있다.헹크 (SuzetteA.Henke,
128)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은 자동차 사고 장면에서 알 수 있는데 사람
들은 최고급 수준의 자동차만 보고서도 한결같이 자동차 안에 영국왕족
이 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그 안에 탄 인물의 정확한 실체가 드러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장면에서 드
러난다.
자동차는 차일을 내리고 수수께끼 같은 침묵의 분위기로 피카딜리 쪽을
향해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여왕인지 왕세자인지
수상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여전히 길 양쪽에 늘어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다같이 신비로운 숭배의 표정을 불러일으키면서 달려갔다.
Themotorcarwithitsblindsdrawnandairofinscrutablereserve
proceededtowardsPiccadily,stilgazedat,stilrufflingthefaceson
both sidesofthestreet,with thesamedark breath ofveneration
whetherforQueen,Prince,orPrimeMinisternobodyknew.(23)
그 자동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제국을
생각하고 권위를 느끼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듯 전쟁 후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던 영국의 모습은 스포츠,
연예프로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고 더불어 국가에 대한 권
위를 내세움으로써 지배계급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개인의 인권이나 개성보다도 사회 유지가 절실했다.이에 지배계급들은
국민의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상(금욕주의)을 강요
하여 개인의 감정을 숨기게 하였고,영국 지배계급의 권위를 주입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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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일반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권위와 사상에 물들어 가게 만들었
던 것이다.이러한 인간 소외를 관료제에 의한 인간소외라고 볼 수 있다.
즉 조직은 인간이 만든 것인데 조직이 강화되면 일종의 마력을 가지게
되어 개인은 그것에 묶이게 되고 마는 것으로,이것 역시 현대 인간소외
의 한 현상이다 (박승위,30).
이러한 사회현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
들이 그 사회적 억압 속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델러웨
이 부인』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도 사회에 대한 적응정도가 다 같은
것은 아니었다.
먼저 클래리서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인물은 휴(HughWhitbread)
로 그는 궁정의 말단 직원이다.그는 영국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인물
로 약 55년 간 영국 상류층의 시중을 들며 귀족들에게 최고의 존경심을
표한다.그는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없이 표면만 핥고 다니는 지극히 단
순한 인물로 피터나 샐리는 그를 영국중산층 생활의 혐오스런 측면을 대
변하는 인물로 보고 비난한다 (138).게다가 휴는 뷰어튼에서 샐리가 여
성도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흡연실에서 샐리에게 키스하
여 벌을 가하는 인물로 사회의 남성성을 대변하며 그 사회에 순응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135-136).영국 중산층의 혐오스런 측면을
대변하는 휴이긴 하지만,그도 브루턴 부인(LadyBruton)에게는 필수적
인 도움을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브루턴 부인은 여장부다운 인
물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그러나 남성의 논리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펴는 편지를 쓸 때마다 리처드의
조언과 휴의 문체를 필요로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하나의 직함은 가장 성취하기가 어렵지만 반면에 가장 쉽게 사칭될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다 (Cialdini,307).이런 권위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사회 순응적인 인물들이 바로 권력의 대행자로 등장하는 정신과 의사인
브래드쇼 박사와 홈즈 박사라는 권위자들이다.브래드쇼 박사는 “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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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다(Healthisproportion).”(171)라고 주장하면서 균형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의 주관대로 균형을 규정하고,사람들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구
분해낸다.그리고 이 기준에 적합한 인간이 되도록 각 개인의 삶에서 개
인적 감정을 부정하도록 강요하고,개인을 획일적인 역할에 묶어두려는
기준을 정하여 이를 근거로 모든 사람들을 이 기준에 맞게 개조시키려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그는 부적격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균형감각
을 공유할 때까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켜 체중이 두 배쯤 증가할
정도로 혼자 휴식을 취하는 처방을 내리거나,전향(conversion)이라는 것
으로 부적격자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의지를 굴복시켜 그들의 얼굴에 자
신의 얼굴을 낙인찍어서 균형감각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체제에 순응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균형과 전향에 부적절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
로 클래리서의 분신으로 등장하는 셉티머스이다.셉티머스는 브래드쇼
박사에 의해 균형을 잃은 인물로 규정되어져,심각한 환자로 취급된다.
그는 런던으로 시인이 되려는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난 젊은이로,그에게
이 가부장제 사회는 하나의 획일화 된 틀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주어진다.이는 폴양 (MissIsabelPole)이 셉티머스가 쓴 시를 빨간 잉
크로 수정하여 상상력의 틀에 맞추는 부분이나,브라우어(Mr.Brower)가
남자는 독서보다는 축구를 하며 남자다움과 건강을 유지할 것을 권하는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 그는
영국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원입대하게 되고,거기서 남성다움을
키우게 된다.또한 자신의 상사인 에반스 (Evans)와 연인에 가까우리만
큼 친하게 지내지만,그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
견하게 된다.그 당시에 그는 이러한 감정이 사회가 주장하는 금욕주의
에 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이는 이미 무감각해진 즉 외부 세계와
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셉티머스는 곧 에반스에 대한 감정이 사회
로부터 억압 받아온 하나의 결과임을 알게 되고 이러한 감정은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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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으로 억누를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가
고,그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이 아니었기에 권력의 대행자인 브래드쇼
박사와 홈즈 박사로부터 균형을 잃은 인물로 규정지어 진다.
다른 비평가는 슬픔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예
를 들면,낸시(NancyToppingBazin,110)는 셉티머스의 슬픔의 결핍에
대한 원인이 그의 호모섹스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그녀는 애도의 감정
이 잘 안되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무의식 적으로 바랬고 에반스에게
성적으로 끌린데 관련된 죄책감은 죽음이 그러한 관계를 끝내준 데 대해
오히려 기쁘게 여기게 했다는 것이다.이러한 주장 역시 사회적으로 통
용되지 않는 호모섹스라는 점에서 하나의 사회적 억압의 속성이 드러나
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강요와 억압을 직시하게 되면서 그는 과연 브래드쇼 박
사나 홈즈박사가 대변하는 사회가 “균형”(168)이라는 미명하에 그에게
진정한 자아를 억누르고 그 체제에 순응할 것을 강요할 수 있는가 반문
하며,결국은 그 지배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창으로 뛰어내려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억압이 인간에게 치명
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불균형적인 삶은 『델러웨이 부인』에 등장하는 여성들,특히 상
류층 여성들의 상당수가 브래드쇼 박사에게 환자로 취급되어 치료 받고
있는 장면에서,남성의 통제 하에 놓인 여성의 삶이 축소되고 그 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음을 알게 된다.이러한 사실을 템블링(145)은 “남성의 통
제와 여성의 병(malecontrolandfemaleilness)”이라는 유형으로 구분
짓고 있다.
엘리자베스의 가정교사인 킬먼 (DorisKilman)은 가난에 찌들리고 직
업을 박탈당하고 욕망을 억압당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차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특히 그녀는 매력 없는
육체를 소유한 채 “육체의 욕망(theflesh)”(211-213)을 통제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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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문제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습관적으로 되뇌는 인물이다.오로지 종
교와 음식을 탐하는 것으로 안식을 찾는 광신자로 엘리자베스에 대한 동
성애에 가까운 집착을 가지고 있다.특히 클래리서의 모든 악덕이 그녀
에게 이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클래리서의 내부의 사악함을 비
춰볼 수 있게 해주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그녀의 이름 역시 kil+man
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여성이면서도 교육을 받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재능을 펼칠 곳을 찾지 못하고 가정교사가
되며 미모를 타고나지 못해서 결혼 상대도 찾기 힘든 상황의 인물로 설
정되어 있다.그녀는 이렇듯 사회의 잘못된 인식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
는 것이다.
또 다른 여성 인물인 샐리는 대단히 개성이 강하고 유능한 출중한 여
성으로,자유분방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탈선적이기 까지 한 여성이다.그
녀는 열정적이고 검고 큰 눈의 아름다운 미모에 매력적인 성격의 소유자
로 클래리서가 호감을 가지고 동성애의 감정을 가진 여성이다.그녀는
목욕을 하다가 스폰지를 가지러 벌거벗은 채 마루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많은 시를 쓰고,그리고 모리스(Morris)와 셸리(Shely)를 읽고,사회 개
혁의 방책을 토론하기도 하는 의식이 깨어있는 총기 넘치는 여성이다.
이러한 샐리를 통하여 클래리서는 자신이 얼마나 속박받으면서 살아왔는
지 깨닫게 된다.샐리는 이러한 억압적인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지
만 헬레나고모는 그러한 샐리를 별로 탐탁치않게 생각한다.클래리서는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생기가 넘치는 샐리와 키스하는 순간을 자신의 일
생에서 가장 황홀한 순간으로 기억할 만큼 자연스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
게 된다.
꽃들이 심어진 돌 항아리 곁을 지나갈 때 클래리서에게 전 생애를 통
하여 가장 행복한 순간이 왔던 것이다.이때 샐리는 걸음을 멈추고 서
서,꽃 한 송이를 꺾어 들고는 클래리서에게 입맞추었다.온 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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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것만 같았다!다른 사람들은 눈에서 사라졌다.거기에는 클래
리서와 샐리만 있는 것 같았다.단단히 포장한 선물을 받아 가지고 뜯
지는 말고 잘 간수하고만 있으라는 부탁을 받은 것만 같은 느낌이었
다.다이아몬드나,포장된 한없이 귀중한 보물을 샐리와 둘이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걷고 있는 동안에 열어 보았다고나 할까,아
니 그 광채가 저절로 포장을 뚫고 나왔다고나 할까.그때 클래리서는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가부장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사회적 억압으로 억누르고 스스로 부정한다.바로 이 장
면에서 사회적 억압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
다.젠슨 (EmilyJensen,162)은 이 경험이 클래리서의 삶에 매우 깊이
스며들어 있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클래리서가 사회적 관습에 부딪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 감정마저 부정했으며,이
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파악한다.또한 울프가 강조하는 샐리는 대
단히 가난한 인물이라는 것이다.결국 이 가난과 가부장 사회는 개성이
강하고 재주가 뛰어난 그녀이지만 그녀의 끼를 발휘할 공간을 잃어버리
고 사장되어버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여성은 돈도 벌 수 없
었고,재산 소유권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던 시기였으므로 결국 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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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정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돈은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다섯씩
이나 낳고,뚱뚱하게 살이 찐 채 현실에 안주하는 “광채가 완전히 가셔
버린”(296)로제스터 부인(Mrs.Rosseter)으로 변해버린 것이다.결국은
생기발랄한 샐리는 사회에 의해서 사장되고 만 것이다.
클래리서 역시 그러한 여성들 중의 한명이다.그러나 그녀는 이미 자
신이 속한 사회가 여성의 열정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클래리서는 이런 사회적 현실 속에서 샐리에 대한 사랑을 접어버
렸듯이,피터에 대한 사랑도 접어버리고 리처드를 선택하여 결혼한다.여
기서 클래리서가 사랑하는 피터를 두고 리처드를 선택했다는 것은 중요
한 암시를 가지고 있다.피터는 지적인 욕구도 왕성하고,정열적인 인물
이긴 하지만 자기중심적이며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인물이다.피터
는 클래리서와의 사랑이 깨어진 후 인도로 떠난 이후에 여러 여성과 사
랑에 빠지게 되지만 어느 여성에게도 정착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또한 이 작품에서 피터는 가부장제에서 남성성을 대변하는 인물이
다.그것은 그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칼과 그녀가 가장 황홀한 순간으로
기억하는 샐리와의 키스하는 순간을 깨어버리는 즉,사회의 일반적인 시
각에서 그 순간을 방해하는 인물이다.반면에 그는 어느 여성보다도 더
여성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그는 여자처럼 울기도 잘하고,감각적이
다.이런 피터와 클래리서는 모두 서로를 열렬히 사랑한다.사랑의 감정
은 피터뿐만이 아니라 클래리서도 느끼고 있다.이러한 감정은 5년이라
는 세월이 흘렀지만 피터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를 이렇게 뜻밖에 보
게 된 것이 하도 기쁘고 하도 수줍어서 그녀는 어리벙벙했다.”(93)라는
그녀의 감정묘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그녀는 “만약 내가 그와 결혼했
더라면,나는 온종일 이렇게 즐거웠을 걸”(101)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은 바로
5년 만에 만난 클래리서 앞에서 “조금도 창피한 줄 모르고 소파에 앉아
서 우는”(101)모습이다.이 장면은 피터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놀라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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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모습일 수 밖에 없다.이는 셉티머스를 태우고 지나가는 앰뷸런스
차를 보면서 혼자서 명상하는 피터의 모습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고독의 특권인 것이다.혼자 있을 때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
은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우는 것도 자유
이다.이 민감성 -울 때에 울지 못하고,웃을 때 웃지 못한다는 것.지
금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인도의 영국인 사회에서 내가 파
멸된 원인 -그것은 감수성이란 것이다.
Itistheprivilegeofloneliness;in privacy onemay do asone
chooses.Onemightweepifnoonesaw.Ithadbeenhisundoing
-this susceptibility- in Anglo-Indian society;notweeping atthe
righttime,orlaughingeither.(242)
감수성이 예민한 그는 울 수 있는 자유조차 확보할 수 없음을 한탄한다.
피터는 눈물을 흘리고 싶을 만큼 슬프지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해
야 하는 것이다.이는 암묵적인 사회적 억압 속에서 그의 감정이 억눌러
지는 것이다.이런 피터가 클래리서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녀
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그래서 영국인 사
회에서 남성에게 암암리에 금지되어 있는 우는 모습도 그는 아무런 거리
낌 없이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클래리서는 결국 리처드를 선택한다.샐리나 피터는 클래리서
의 선택을 세속적이고 출세지향적인 그녀의 성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샐리는 리처드가 클래리서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때 그녀는 물론 반 농담이지만,피터더러,클래리서를 쟁취하라고 했
다.그리고 휴나 댈러웨이등 클래리서의 '영혼을 질식'시키고,세속적인
면을 조장시켜 한낱 주부로 만들어 버릴 그런,소위 ‘완전한 신사’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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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그녀를 구하라고 했다.




그러나 클래리서의 선택은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의 독자적
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옳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는 위엄이 있다.다시 말하자면 고독이다.남편과 아내 사이
에도 심연은 있다.그것을 존중해야 한다.클러리서는 그가 문을 여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그것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또
남편의 의지와 반대로 남편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면 자신의 독립심과 자존심을 잃게 된다.너무나도 소중한 그 무엇
을.
Andthereisadignityinpeople;asolitude;evenbetweenhusband
and wife a gulf;and thatone mustrespect,thoughtClarissa,
watchinghim openthedoor;foronewouldnotpartwithitoneself,
ortakeit,againsthiswil,from one'shusband,withoutlosingone's
independence, one's self-respect--something, after al, priceless.
(200)
피터는 클래리서와 모든 것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자상하고 자질구
레한 것에까지 마음을 쓰는 다정다감한 성격이기에 상대에게 자기만의
세계를 허용해 주지 않는 인물,즉 상대방이 자기에게 몰입하기를 바라
지 둘이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온전한 인간관계를 갖는 것을 원치 않
는 인물일 뿐 아니라 주로 클래리서의 단점을 관심사로 삼고 이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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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좋아한다.반면 클래리서는 인간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물
이기에 그 다양성을 억압하려는 피터대신 대범해 보이기도 하고 무관심
해 보이기도 하는,무감각 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리처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리처드는 클래리서가 사랑을 느끼는 인물은 아니다.그러나 클래리서
의 피보호심리가 투영되어 있는 인물이다.그는 소위 그녀를 받쳐줄 사
람이며 하나의 버팀목이다.에이블(ElizabethAbel)에 의하면 클래리서의
회상에서 리처드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피터의 기억
속에서 클래리서는 리처드의 이름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살
펴볼 수 있다.
물론 바로 그날 오후의 일이었다.댈러웨이가 이 집을 찾아오고,클래
리서가 그를 “위컴”이라고 소개한 것은 바로 그날 오후였다.이것은 모
든 일의 발단이었다.누군가가 댈러웨이를 이 집으로 데려왔는데,클래
리서는 그의 이름을 잘못 알았다.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그를 위컴
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마침내 이 남자는,“제 이름은 댈러웨이올시
다!”하고 내뱉었다.





여기서 나타난대로 그녀는 리처드에게 관심도 없었다.다시 말해,클래리
서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하여 실패자인 피터 대신에 애정은 없으나 안락
한 삶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리처드를 선택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그
러나 클래리서 자신의 의도는 자신만의 독립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 17 -
피터보다는 간섭이 덜한 리처드를 선택한 것이라고 에이블은 말하고 있
다.즉,클래리서는 그와의 결혼이 그녀에게 줄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
위,거기다가 그녀만의 공간을 내어줄 그를,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회제
도 속에서 그래도 그녀에게 결혼이라는 사회제도 내에서도 그녀만의 공
간을 내어줄 그런 보호막 구실을 해 줄 수 있는 남성인 리처드를 반려자
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듯 감정적으로는 샐리 또는 피터에게 끌리지만 이성적으로는 리처
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던 클래리서는 결혼 이후에 델러웨이 부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메이즐(PerryMeisel)은 그녀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물론 두 가지의 중요한 이미지는 클래리서와 댈러웨이 부인이다.각각
의 명칭은 그녀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하고 공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집결체를 의미한다.가령,클래리서라는
호칭은 부어턴,피터 월쉬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 대한 성적
매혹 등등에 관한 기억과 관계가 있는 반면,댈러웨이 부인이란 호칭은
리처드와의 결혼,딸 엘리자베스,그리고 파티 주체자로서의 그녀의 역
할 등과 관련된다.









또한,그녀가 느끼는 공포가 단지 죽음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불
만과 불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다시 말하면,클래리서는 자신의 역할
이라는 덫에 걸린 인상을 강하게 준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상한 느낌을 가졌다.보이지 않고 알
려지지 않았다는 것,더 이상 결혼도 아이도 없었다.그러나 단지 본드
거리를 사람들과 놀랍고도 장엄하게 행진한다는 것,댈러웨이 부인이라
는 것,더 이상 클래리서가 아니라는 것,바로 이 리처드 댈러웨이 부
인이라는 것만을 느꼈다.





이는 여성 삶에 대한 회한과도 같은 것이다.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한계는 자신이 벡스버로우 경 부인처럼 몸집이 크고 남자처럼 정
치에도 관여하는,뭔가 쓸모있는 여성이 아니라는 중상층 여성의 수동적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난다.즉 이미 자신 즉 클래리서라는 주체를
잃고서 누구누구의 부인으로 편입되는 삶을 살고 있고 진정한 자아를 찾
지 못하고 거기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고독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파티를 위한 꽃을 사서 집으로 돌아온 클래리서 자신이
브루턴 부인의 점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입지가 축
소됨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이곳에서의 삶의 핵심에 감도는 공허감
을 느끼며 자신의 삶에 결여되어 있는 핵심적인 무언가가 무엇인지 고민
하게 된다 (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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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서는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며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갖
지만,그녀에게는 일상적 자아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없다.일상적 자
아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일부를 포기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하루는 여주인공이 상류층의 가부장제하에서 살아온
자의 삶에 대한 회의가 의식의 저변에서 살아나는 일탈의 하루인 것이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나 귄위자들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들이 시키
는 어떠한 명령도 충실히 수행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Milgram,
45). 권위에 대한 복종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은 전혀 얼토당토않은 명령에도 복종
하게 되는 기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이렇듯 사회는 국민들에게 막대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력은 획일화되고 고정화 된 사회
속에서 인간존재의 다양성을 무시하며,누구에게나 불안과 고독을 안겨
주며,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다수의 사람들은
그 억압 속에서 자신의 일생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죽음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래리서야말로 사회적인 억압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
고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사
회적 억압을 받고 있음에도 그 억압을 알지 못하고 불안감과 고독감을
안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다.사회적
억압 속에서 사랑을 포기해야 했고,자신의 본 모습을 잃고 살아가는 클
래리서는 자신의 삶속에서 항상 불안을 느끼고 막연한 고독을 느끼는 것
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이런 막연히 불안한 삶을 조장하는 사회의 억
압은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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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셉티머스의 자살의 의미
이 장에서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
었던 셉티머스와 간접적으로 그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클래리서의 모습을 살펴보고,그들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자살이 과연
사회적 억압을 이겨내는 최선의 방법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울프 역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는 작가이다.1904년 아버지
사후 약 4개월 만에 창문으로 투신하였고,레너드 울프(LeonardWoolf)
와 결혼 후 약 일년 만에 다량의 수면제를 삼킨 적도 있다.결국 우즈강
에서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친다.이런 그녀가 처음엔 클래리서를 파티가
끝날 무렵에 자살이나 혹은 심장마비로 죽도록 구성했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그녀는 죽음만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울프는 『댈러웨이 부인』에서 클래리서가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도록 중간에 그녀의 생각을 바꾼 것이다.이것은 자신의 자살의
공포에 대한 위안으로서,즉 작가 자신의 심리적 반응으로서 자살을 위
한 대역을 궁리해 낸 것 같다고 한다 (박희진,332).
자살의 어원은 라틴어의 sui(자기 자신을)와 cædo(죽이다)의 두 낱말
의 합성어로 스스로 선택하여 죽는 것이기는 하지만,무조건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라고 말하긴 힘들다고 한다.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뒤르켐
(EmileDurkheim,391)에 의하면 자살이란 희생자가 스스로 행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어떤 행위에서 비롯되고,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경우를 말한다.
한 사회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는 종교와 도덕철학적인 전통과 관련되
어 있고,문화의 발전 단계와도 상관이 있다 (뒤르켐,162).자살은 지역
적,시대적으로 다양한 발생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영국,프랑스,미국,한
국 등은 중간적 위치를 차지한다.이렇듯 자살은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네스티에,36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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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은 또한 시대별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고
대사회에서의 자살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일종의 의무였다.그들은
살아 있는 동안 덕망 있고,이성적이고,적극적으로 살다가 축제가 끝나
면 손님이 돌아가듯이,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없
을 때는 툭툭 털고 일어나 이승을 등져야 마땅하다고 보았다 (미슐러,
31).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셉티머스의 자살은 가장 이성적인 행위
로 기억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중세사회에서는 기독교의 번창과 더불어 자살에 대해 종교적인
금기가 더욱 부각되어 자살을 아주 큰 죄로 보았고 자살 금지령이 내려
지기도 했다 (미슐러 49-65).초기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신앙은 분열
양상을 보였지만 자살에 대한 멸시와 조롱은 그대로 남았다.신앙의 분
열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국가가 정치적 구조의 틀 속에 국민을 가둬
놓음으로써 개개인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국민의
지식과 노동력을 이용해 국가 존립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는 자살을
실정법으로 금지시키게 되었다.사회적 억압이 개인의 선택마저도 결정
짓는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유롭고 자
주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있다고 본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자살에 대
한 전통적 편견은 계몽주의 시대에 심한 공격을 받게 된다.물론 계몽주
의 철학자들도 자살에 대한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중에
게 자살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이해를 요청했다.즉,자살이 처벌의 대상
에서 치료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미슐러 69-99).
낭만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문학사적으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함께 자살은 유행처럼 번져나갔고,자살 예찬론을 펼친 쇼펜하우어의 등
장으로 자살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결말이라는 인식이 더욱 팽배해
졌다.그리고 19세기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변화
와 더불어 심리적 버팀목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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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되었다 (미슐러 103-116).즉,사회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분위
기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데 많을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고 자
살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살은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으로
보이지만,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
은 아니다.사회나 종교 또는 도덕에 의해 사람들은 대개 자살을 강요받
았고,전통과 관습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자살을 택해야 하는 희생자
들이 속출했다 (미슐러,235-237).
『댈러웨이 부인』에서의 셉티머스의 자살도 역시 개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회의 억압 속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선택이
었다.자살도 그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고 한다 (뒤
르켐,네이버 두산대백과 사전).이기적 자살(利己的自殺),애타적 자살
(愛他的自殺),아노미적 자살(anomie:無規制狀態)로 나뉘는데 이기적 자
살은 개인이 사회에 결합하는 양식(樣式)서 과도한 개인화를 보일 경우,
즉 개인과 사회의 결합력이 약할 때의 자살이다.애타적 자살은 그 반대
로 과도한 집단화를 보일 경우,즉 사회적 의무감이 지나치게 강할 때의
자살이다.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정세의 변화라든가 사회환경의 차이 또
는 도덕적 통제의 결여(缺如)에 의한 자살이다.이런 유형에서만도 우리
가 알 수 있듯이,자살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회인 것이다.셉티머스의 죽음 역시 사회에 결
합하지 못한 이기적인 자살인 것이다.
『델러웨이 부인』에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그 인물들 중에서도 클래리서와 그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셉티머스를 두 축으로 하여 별개의 다른 두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리히터(HarvenaRichter,113-128)는 울프가 자아를 그리는 방
식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첫째는 프리즘처럼 다면체 거울을 통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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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차원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둘째는 자아가 시간과 회상을 따
라 분리된 정체성을 띠고 나타나는 방식,셋째는 인물을 더블이나 다른
자아로 나누는 방식이다.그의 이론에 따르면 『댈러웨이 부인』란 작품
은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으로 클래리서와 셉티머스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즉,셉티머스는 부인의 자아를 형성하는 타인이면서 또한 부인이
자신을 발견하는 타인이기도 하다.
클래리서는 여성적인 비전으로 삶과 정상적인 정신을 제시하고,셉티
머스는 남성적인 비전으로 죽음과 비정상적인 정신을 제시해주고 있다
(Nancy,103). 그러나 이들이 정상과 광기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계를
정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indalGorden,67).또
한 그는 울프 작품의 가장 전복적인 요소는 광기와 정상의 개념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범주 자체에 대한 도전이며,그녀의 소설은 고의적 망
설임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고 하였다 (190).즉 울프가 셉티머스
의 광기 속에도 클래리서의 정상을 심어두고,클래리서의 정상 속에도
셉티머스의 광기를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요약하자면,
셉티머스와 클래리서를 각자의 분신으로 설정하면서 둘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묘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울프는 클래리서가 보기에 정상인인
셉티머스의 일면을 의사들은 비정상으로 몰아가게 되고, 클래리서의 정
상적인 면이 독자들이 보기엔 비정상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게 울프는 그
경계를 흐려 놓았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첫째로,그들은 모두 이
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셉티머스는 루크레치아(Lucrezia Warren
Smith)가 보듯 아내의 고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이
며,클래리서 또한 리처드의 고독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또한,셉티머스
가 부인 루크레치아(Lucrezia)와의 사이에서 남편 역할을 거부하고 아이
를 원치 않는 것은 클래리서가 결혼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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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녀로 느끼는 것과 병행한다.둘째,그 둘은 모두 사랑하지 않는 사
람과 결혼했다.그녀에게 피터가 있듯 그에게는 이사벨라(IsabelaPole)
가 있었다.현재 둘은 모두 리처드와 루크레치아라는 배우자가 있다.셋
째로,그 둘은 동성애적 경험도 가지고 있다.셉티머스는 에반스에게,그
리고 클래리서는 샐리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마지막으로,그들은 삶
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
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막 병을 앓고 난 클래리서는 현재 폐경기
에 든 그녀의 몸에 대한 “나이를 먹어 쭈그러들고 젖무덤까지 잃어버
린”(80),혹은 “화려함과 꽃다움이 빠져나가는”(80)등의 반응을 통해서
그녀 스스로 느끼는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둘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바
로 인간관계와 사자와의 관계에서 드러난다.셉티머스는 사물과는 의사
소통을 하지만 인간관계에는 무심한 인물로 인간들과는 단절되어 독백적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이다.그는 가장 가까운 루크레치아 역시도 거추장
스런 장애물로 여기고 홈즈 박사와 브래드쇼 박사와도 소통을 거부한다.
그는 매번 마음 속으로 냉소적인 혼잣말은 하면서도 겉으론 더듬거리며
대답을 회피한다.이러한 모습은 피터에게 “속물적”(139)이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클래리서와는 대조적이다.
또 하나의 차이는 사자와의 관계이다.그의 정신분열의 원인이 된 에
반스의 죽음을 생각할 때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그는 이 에반스라는 사
자와의 관계를 통해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있다.그러므로 몸으로 느끼
는 그의 죽음 충동은 그로 하여금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다.반면,클래리서는 어머니,동생,숙부,아버지 등의 죽음을 보아왔지
만,사자와의 영교를 하지는 못한다.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그 둘의 선택이 다름을 의미한다.억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셉티머스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그를 통하여 클래리서는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함
으로써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즉,클래리서가 느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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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대한 충동은 자신의 분신의 죽음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사회적 주변인으로 나타나는 셉티머스의 모습은 겉으로는 잘 적응하고
있는 듯 보이는 클래리서에 내재한 자아의 한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는 절제되고 균형 감각을 지닌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가부장제 하에
서 자신의 정체성에 불안을 느끼고 옛 애인 피터의 계급일탈과 자유로운
인생을 동경하는 그런 모습이다.셉티머스가 사회와 결혼,출세에 대해
보이는 자기 파괴적 거부인 이런 극단적인 반발은 클래리서가 감히 외부
로 표현할 수 없는 행동이다.즉,클래리서는 셉티머스처럼 극단적으로
사회 체제로부터 자신을 단절하지 않고,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동조하지
도 않으면서 그 사이에서 항상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반면 셉티머
스는 일상적인 삶과 사회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사회와 완전히 결별한
채 단절되어 살아간다.이러한 두 사람의 차이는 직접 사회 속에서 경험
을 해서 부딪쳐보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클래리서와 셉티머스를 통하여 사회적 억압 속에서 느끼게
될 그런 불안과 고독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클래리서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셉티머스는 클래리서가 한번도 만
난 적이 없는 인물이다.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전쟁과 군대생활
을 통해서 제국주의적 사회가 장려하는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변모하였
다.그러나 이러한 변모 뒤에는 그만의 정신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
을 포기하는 대가가 뒤따르게 되었다.그 결과로 그는 전투 신경증에 걸
릴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도 잃고 자기만의 세계로 빠지고 만다.
이러한 증상은 에반스라는 장교가 폭격에 맞아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그는 무기력증,불감증,피해의
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어떤 식으로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
다.즉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것은 성공했으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는 죽음이 드리워진 것이다.그는 사회가 강요하는 관점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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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도 없으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도 찾지 못하고 사
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공포를 느낀다.이러한 공포는 그를 인
간과는 멀어지게 만들고 대신 자신만의 세상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연
및 천지만물과 교감하고 그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게 만든다.
이런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 또한 클래리서와는
대조적이다.이러한 대조 속에서 셉티머스가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그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셉티머스가 바라보는 나뭇잎에 대한 반응은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제
시된다.그는 나무에 대하여 생각할 때 죽음의 공포와 생의 신비가 엉킨
격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있다.그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바로 나무처
럼 호기심 가득한 양식이며 그는 고정된 나무에게서 보다는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유동적인 잎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있다 (Schlack,70).
반면 클래리서가 나무를 바라보는 반응은 자기와 나무와의 유사성을 생
각하면서 자신은 나무의 한 부분이고 나무는 사람들을 지탱시키게 해주
는 “고결한 활력”(52)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런 생각은 그녀가
나무를 통해서 지탱되고 있는 그 자신을 안개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같다.즉 자신은 아무 존재도 아니면서 그 반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줄곧 멀리 퍼져가 있는 존재가 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아무튼 런던 거리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영고성쇠의 세파 속에
서,그녀도 피터도 각자의 생을 영위하고 있다.사실 자기는 고향에 있
는 수목들의 일부분이여,저기 저렇게도 지스러기처럼 보기 흉하게 늘어
서 있는 가옥들의 일부분이요,또한 면식 없는 사람들의 일부분이기도
하다고 그녀는 확신했다.그녀는 자기가 절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
펼쳐 있는 안개같이 여겨졌다.나뭇가지들이 안개를 떠받치고 있는 광경
을 보았듯이,그 사람들이 그처럼 자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라고,그러










이렇게 클래리서는 나뭇잎을 봄으로써 그녀가 현실의 세계에 있음을 실
감하게 되고 이를 그녀 중심으로 모으기 위해 애쓴다.
또한,셉티머스는 엘리엇(T.S.Eliot)의 『황무지』(TheWasteLand)
에서처럼 마르고 건조하고 혼돈되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수확을 위한 비
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바다로 몸을 던져야 함을 느끼고 그 자신을 물에
빠진 뱃사공으로 동일시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자신은 그대로 이 바위 위에 높이 남아 있구나,물에 빠진
뱃사공이 바위위에 홀로 남겨진 것 처럼 나는 뱃전 밖으로 몸을 내밀다
가 떨어졌다.하고 셉티머스는 생각했다.바다 속에 풍덩 빠진거다.그래






바다는 셉티머스에게는 죽음으로 나타난다.반면에 클래리서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자신의 세계를 만들면서 삶의 의미는 순간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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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지는 파도를 통해서 연속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생각한다.즉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녀는 다시 재생을 하는 원형의 이미지를 갖게 된
다.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의 『심벌린』(Cymbeline)의 인용구를 받아들
이는 관점에서도 드러난다.셉티머스와 클래리서가 인용한 장송곡 “태양
열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Fearnomoretheheato'the
sun)”(50,79,227)는 말은 그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그
러나 클래리서가 받아들이는 그 문구는 창을 통해서 펼쳐져 있는 책을
통하여 그 문구를 알게 되고,현실 긍정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만,셉티
머스는 자신의 방에 누워서 이 글을 떠올리는 것으로,그를 짓누르는 강
박 관념을 떨쳐버리기 위한 것이다.이렇듯 이미 셉티머스는 사회의 억
압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사물 하나를 두고도 셉티머스나 클래리서가 바라
보는 시각이 다르다.셉티머스는 모든 것은 죽음과 관련하여 바라보고
있으나 클래리서는 그래도 현실을 긍정하는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이
렇듯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그러나
이 가부장사회는 인간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정상
인과 비정상인이라는 획일적인 틀을 부여하여 매사를 인위적으로 구분지
으려고 한다.즉 여성은 남성에게 그리고 비정상인은 정상인에게 종속시
키려고 한다.
이 작품에서는 셉티머스를 비정상인으로 규정짓고 사회 속에 순응시키
려고 만드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고등교육을 받은 의사인 브
래드쇼 박사나 홈즈박사다.그들은 자신과 다른 인물을 수용하지 못하고
셉티머스를 지배하고 조정하려 하며 자신들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들은 전쟁을 직접 유발하거나 높은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독재력
을 뒷받침하는 사회악으로 묘사되고 있다.그들은 치료라는 미명하에 셉
티머스의 정신세계를 짓밟으려고 한다.여기서 등장하는 정신병리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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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재조정하기 위해 셉티머스를 소외시키고,사회통제의 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사회 유지를 위해서 셉티머스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억압 속에서 그 사회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억압
자체는 그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소외되어 고독이
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살은 사회 반항의 하나의 수단이 된다.그를 죽
음으로 내몬 것은 불안이지만,그를 죽게 만든 일차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바로 홈즈박사다.그는 루크레치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녀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셉티머스에게 강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를
창에서 뛰어내리게 만든다.바로 이런 홈즈박사의 행동은 이 사회를 대
변하는 것이며,그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지니지 않는 것 자체
도 바로 이 사회를 고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셉티머스의 상황은 작가인 울프의 생각과도 많이 닮아있다.울프
도 이미 정신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어서인지,셉티머스의 정신세계를
잘 묘사해 내고 있으며,또한 그가 느낄 그런 공포심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그녀 또한 의사들의 권유로 리치몬드라는 조용한 마을로 내려와서
요양을 하게 되었는데,그 곳에서 그녀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답답함
을 느끼고 그 적막함 속에서 더 괴로움을 느낀다.그리고 그 치료라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품으며,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아무 희망도 없는 삶 속에서 진실된 자아가 사라지면 어쩌나 하
는 고통으로 괴로워했던 것이고,이러한 상황은 셉티머스를 표현하는 부
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그리고 과연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들이 더 넓
은 의미로 이 사회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신이상자로 단정해버리고 그들
을 부정적으로 취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친 사람이란 자기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며 다시 말해서 일반 사
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병이 아
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과 닮기를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
이다.그리고 그것 자체가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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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신장애,편집증을 유발시킨다.즉 남들과 다른 존재가 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들의
편견에 의해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규정되는 것
이다 (코엘료,52-53).
이렇게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 사회 속에서 정신병자로 규정지어진 셉
티머스는 창으로 몸을 내던지면서 자신을 요양소에 데려가기 위해 온 홈
즈박사를 향해 “내가 널 혼내줄꺼야!”(239)라고 외치며 창밖으로 뛰어내
린다.이 말은 사회 속에 속해 있는 자신의 육체는 주지만 자신의 정신
만은 온전하게 지키겠다는 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셉티머스는 망상
에 사로잡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독재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지키
기 위해 자신의 방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그레이엄 (JohnGraham,187-189)에 의하면 방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자아를 상징하며,창문은 자아가 자아의 외부세계를 조망하는 것
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즉,창문을 통해 몸을 던지는 셉티머스의 자살
은 외부세계와의 교통에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또한 그의 자살은 그의
삶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자들에게 맞서서 영혼의 독립을 이루었다
(Brower,59).
결국 셉티머스는 이렇게 창을 통해서 죽음을 선택했지만 이 행위는 자
신을 억압하는 힘을 뚫고 열린 창문으로 날아간 새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그는 죽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것이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클래
리서도 자유를 얻고 더 높은 비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그녀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감정의 억압에서 풀려난다고 할 수 있다.그녀는 자
신을 완벽한 사교계 안주인으로 그 뒤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살
아가고 있고,셉티머스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그
러나 이렇게 억제 되었던 감정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억제되었던 것이었
음을 클래리서가 깨닫게 되고,더 큰 성찰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보면 레드가 탈옥을 한 에드를 그리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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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장 안에 갇혀 살 수 없는 새들이 있다.그 깃털은 너무나 찬란했다.
새들이 비상하는 그 기쁨을 빼앗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독백하는 장면
이 있다.아마도 이 사회 자체가 하나의 새장이며,그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셉티머스에게는 창에서 뛰어내려 자유를 찾는 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비상이었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 순간에 자살이라는 선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
의 그리고 최선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즉,자살은 셉티머스가 선택한 정
신을 속박하는 독재력으로부터 탈출하는 수단이었고,그 사회 속에서의
불안과 공포,그리고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었다.이 죽음은 클래리서
가 그녀의 정신적인 순결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의 타협과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셉티머스가 그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지속 할
수 있는 방법은 클래리서가 연상하게 되는 붉은 꽃,즉 녹슨 철책 밖으
로 그의 몸을 내던져 버리는 일이다.완전히 타인에 불과한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클래리서는 철책이 자신의 몸을 관통하는 듯한 육체적 고통
까지 그대로 느끼며 그의 체험에 공감한다.
자살을 했다고-그러나 어떻게?별안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클래리서는
자기 육제가 먼저 그것을 체험하는 것만 같았다.옷에 불이 붙고 몸은
타는 것 같았다.그 청년은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고 했다.지면이 불쑥
치솟는다.녹슨 철책의 뾰족한 끝에 청년의 몸뚱이는 푹 찔려 상처가 난
다.그는 그 자리에 눕는다.머리에서 펑펑 피가 쏟아진다.이윽고 의식
불명의 암흑-이런 광경이 눈에 선했다.
Hehadkiledhimself-buthow?Alwaysherbodywentthroughit
first,whenshewastold,suddenly,ofanaccident;herdressflamed
herbody burnt.Hehad thrown himselffrom awindow.Up had




파티가 끝날 무렵 그 청년의 자살 소식을 전해들은 클래리서는 추락의
순간을 재생해내고 그녀 자신의 몸도 불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와
일체감을 느낀다.그리고 그녀는 셉티머스가 브래드쇼 박사의 지배 하에
굴복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한 그의 의지를 느끼게 된다.이 부분에서 클
래리서는 상류층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즉 브래드
쇼 박사는 셉티머스를 그저 하나의 진료 사례로 취급하고 있지만 클래리
서는 이 죽음에 즉각적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Zwerdling,74). 그리고 이 의도는 두 사람을 동일시함으로써 클래리서
의 삶에서도 셉티머스의 자살과 맞먹는 선택을 했음을 암시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삶에 관해 깊은 성찰을 한
다.클래리서는 브래드쇼 박사가 환자의 영혼을 억압함으로써 인생을 견
딜 수 없게 한다는 사실과 이 억압을 피해 자살한 셉티머스를 통해서 억
압의 강도가 매우 강력하며 치명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그녀는
그 청년과 동류의식을 느끼며,그가 선택한 죽음은 클래리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러워지고 흐려지고 거짓 잡담으로 가득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간직하려던 보물도 손상되고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죽음은 셉티머스 자신의 보물을 지킨 것 뿐만 아니라 그녀를
정화시키고 또한 압도해 오는 삶에 대한 무력감,고립감,죽음에 대한 두
려움을 신비스럽게도 가라앉혀 주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늙어갈 것이 아닌가,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잡담에 둘러
싸이고,평소의 생활 속에 더렵혀지고 흐려지고.매일의 타락,허위,잡
담의 물방울이 되어서 떨어진다는 사실이다.바로 이것을,그 청년은 지
켰다.죽음은 도전이었다.죽음은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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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중심이 그들을 묘하게 회피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다다르기가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친밀감도 떨어지고,기쁨도 식어간다.인
간은 고독했다.오로지 죽음 속에 포옹이 있었다.




feeling the impossibility ofreaching the centre which,mysticaly,
evaded them;closenessdrew apart;rapturefaded;onewasalone.
Therewasanembraceindeath.(287-288)
그녀는 이렇게 셉티머스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죽음이라
는 것이 완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아르토는 “만약
내가 자살한다면 그것은 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다시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자살에 의해서 나는 처음으로 내 본성을 다
시 통합하게 될 것이며,내 의지의 형식을 사물들에게 부여하게 될 것이
다.”(마르탱,614)라고 하였다.아르토의 말처럼 클래리서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 삶의 종말이 아니라,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자 자
신을 통합하는 순간이기도 하다.다시 말하면,셉티머스의 경우에서와 같
이 죽음이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라면 그것은 반
드시 패배뿐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더군다나 자기만의 세계가 이 자
연과도 일체감을 이룰 수 있는 세계라면 죽음은 모든 것을 껴안는 커다
란 포옹일 수 있고 또한 죽음은 바로 삶에 대한 도전이며 의사소통의 한
형태일 수 있는 것이다.클래리서가 이러한 자각에 도달함으로서 그녀는
천박하고 세속적인 인물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깊이 있는 생의 통찰을 얻
게 되며,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인물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셉티머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클래리서가 일종의 정화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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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느끼는 것은 사회를 거부하고 싶은 그녀의 무의식적 충동을 반영한
다.그의 자살은 그녀에게 간접적으로 죽음의 경험을 부여하고 이로써
그녀는 죽음에 대한 열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 청년은 자살했다.그래도 그녀는 그 청년이 가엽게 여겨지지는 않았
다.시계가 친다.한점,두점,세점,네점.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었다.인
생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저기!이제 노마님이 불을 껐다!집안이
깜깜해졌다.인생은 이렇게 진행되기 마련 아닌가,하고 클래리서는 되
풀이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이 생각났다.이제는 뜨거운 햇빛을 두
려워 말라!이제 손님들에게로 돌아가 봐야 했다.그러나 참 이상한 밤
이 아닌가!어쩐지 클래리서는 그가 몹시 좋아지는 것만 같았다-자살
한 청년 말이다.청년이 저지른 행동,생명을 내버린 것이 기뻤다 시계
가 치고 있었다.이 소리는 둔하게 원을 그리며 공중에 녹아들어 갔다.









leaden circlesdissolved in theair.Hemadeherfeelthebeauty;
madeherfeelthefun.(290)
그녀는 셉티머스를 인간의 잔인성,이기주의,독재성 이라는 죄를 사하
기 위해 순교한 희생양으로 여기며 자신도 사람들 사이의 교감의 순간을
위해 사진을 희생하는 순교자라고 느낀다.여기서 우리는 셉티머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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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의미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셉티무스는 일곱의 뜻이고,7이
란 숫자는 TheLord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불교의식이나 시베
리아 무당의 신에서 우주와 합일 되어 시간관념이 없는 환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셉티머스와 클래리서는 둘 다 이러한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Poreisky,109).묵
시록 5장 6절에서 “일곱번째는 하나님이 7가지 성령으로 7개의 뿔과 눈
을 가진 양의 모습을 취하였으니 그 양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죽은 예
수그리스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이러한 예수의 이미지는 그의 불멸
성에서도 나타난다.그는 이 우주의 죽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즉,셉티머스의 죽음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로 사망
한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클래리서는 다시 파티로 돌아감으로써 부
활한 예수를 의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녀는 셉티머스의 사회적 압박으로부터의 탈출을 기뻐하며,이로 인
하여 그녀의 마음도 정화되어 삶의 기쁨을 다시 얻게 된다.물론 주인공
인 클래리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 대신 남성성
과 여성성의 조화,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개개인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
법을 택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그리하여 그녀는 이러한 깨달음
을 얻고 다시 완벽한 안주인이 되어서 사회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
다.
볼테르는 인생에서 완전히 길을 일고 희망마저 없을 때,삶은 치욕이
고 죽음은 의무가 된다고 하였다 (볼테르,네이버 두산 대백과 사전).셉
티머스의 자살도 어쩌면 하나의 의무로 규정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그
의 자살은 하나의 도전이며,의사소통의 시도이며,하나의 포옹이었기 때
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그의 선택은 사회적 억압을 극복
하고 자신의 영역만을 지키려는 가장 소극적인 대처방법임을 부정할 수
는 없을 것이다.이는 개인의 영역은 지켰을지 모르나 계속 만연해 있는




Ⅳ.통합과 소통을 위한 파티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다.이런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소외이며,그 소외
속에서 느끼게 되는 고독이다.
현대인은 고독해지기 쉽다.거대한 조직사회,경쟁사회,다원주의,자본
주의 등의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특성들은 인간을 고독하게 만드는 원인
을 제공한다.이러한 사회적인 특성 속에서 현대인들은 인간적인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고독해질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인간관계에 관심을 두
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고독이라는 고통
에 빠지게 되고,삶의 무의미와 공허감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친밀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권석만,
17-19). 물론 타인간의 관계가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관계 속에서 우울,불안 절망 등의 더 큰 불행을 느
끼는 이들도 있다.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궁 속에서 헤매며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한다.그러나 존 던(JohnDonne)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완전히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우리는 친밀한 인간관계
를 형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수용,225-227).
셉티머스와 클래리서의 차이점도 바로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간관계
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셉티머스는 사물과는 교감을 이루지
만 인간관계에 무관심하며 인간들과는 단절되어 독백적 상황에 갇혀있
다.반면,클래리서는 피터에게 “속물적”(139)이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 망을 가지고 있으며 대화적 관계도 이루고 있다.바로
이러한 대화적 관계에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하게 된 클래리서
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삶의 소중함도 깨우치
게 된다.셉티머스의 경우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의 대화적 관계의 실패
에 의해서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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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구조는 의식,전의식,무의식으로 구분
된다.그래서 의식 밖으로 억압되는 어떤 체험이나 생각은 소멸되는 것
이 아니라 무의식 안에 남아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그
래서 억압된 생각이나 체험은 무의식 속에 있다가 충동에 의해서 솟아오
르게 되고 이렇게 솟아오르면 그 생각은 불안을 일으키고,무의식의 둑
이 무너져서 정신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해리스(ThomasHarris)에
의하면 인간의 두뇌는 고성능 녹음기와 같아서 평생 동안의 모든 경험을
테이프에 기록하는 것과 같이 작동하며 그러한 경험과 관련된 느낌마저
기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Roges,1)셉티머스에게는 바로 에반스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비통함을 사회의 억압 속에서 억눌러야 했던 감
정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폭발하여 정신이상을 보인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정신이상은 프로이드에게 많은 영향을 끼
친 브루얼(JosephBreuer)박사의 연구를 통해서 대화치료만으로도 치유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박사를 찾은 한 여성환자는 박사가
찾아주고 들어주고 물어줌에 따라 왜 그런지의 대한 이유를 말해 주었으
며, 말해버림으로써 정신이상 증상이 소실되었다 (최승희, 김수욱,
20-26).이것은 바로 친밀한 그리고 공감을 형성하는 대화적 관계가 이
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그러나 셉티머스를 치료한다
던 브래드쇼 박사나 홈즈 박사는 비효과적인 대화적 관계를 형성함으로
써 사회적 억압을 느끼는 셉티머스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다.이렇게
의사소통을 바람직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장애요인이라고 하고,그러
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전달자와 수신자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있다고 한다 (Axley,428-437).그들은 이미 셉티
머스가 정신병자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고,명령,지시,요구,강요 등
을 통해서 셉티머스로 하여금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게 하였다.또한 자
신들만의 잣대로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거부감을 표시하게 만든 것이
바로 원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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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서도 표면적으로 자신의 동성애에 대한 경험을 부정하고 리처드
와 결혼을 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은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
하지만,사교계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공허감을 느끼고
실존적 불안을 느끼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늙어가는 것도 안타까
워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이러한 느낌은 브루톤 부인의 점심식사에 초
대받지 못하고 그의 옛 애인인 피터가 인도에서 5년 만에 돌아오면서 더
자극되었다.그녀는 이 날도 파티를 개최하며 완벽한 안주인으로서의 외
양을 만들어낸다.이러한 과정은 자신을 타인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나
의 중심으로 응축시키는 행동이라고 젠슨은 말하고 있다 (24).이러한
클래리서의 모습은 파티를 위한 꽃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파티를 준
비하는 과정인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몇 백만 번이나 이 얼굴을 들여다봤을까.그 얼굴을 언제나와 같이 아
주 미세하게 응축시켰다.그녀는 거울을 볼 땐 항상 입술을 오무린다.
그건 얼굴에다 구심점을 주기 위해서이다.그것이 그녀 자신의 얼굴이
었다.날카롭고,화살같이 뾰족하고,또렷한 얼굴이.어떤 노력이,하나
의 통일된 자아를 보이라는 요구가 부분 부분을 통합 시킬 때 거기에
서 생겨난 그녀의 자아인 것이다.그것이 그녀가 알고 있는 그녀와 얼
마나 다르고 모순되어 있는지는 그녀만이 알고 있다.오직 세상을 위해
서만 하나의 중심,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되어,하나의 여자가 되도록.
바로 그 하나사람의 여인은 아마 거실에 앉아서도 만남의 장소를 만들
고,활기 없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삶의 광채를 주고,고독한 사람들
이 찾아드는 안식의 보급자리를 만든다.그녀는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은 그녀에게 감사했다.그녀는 언제나 한결 같은 태도를 취하려고
애써 오며,다른 면들 -결점,질투심,허영심,시기심,브루턴 여사가 점
심때 초대를 해 주지 않은 것과 같은 것들은 조금도 나타내 보이지 않
으려고 애썼다.(그녀의 머리를 빗으면서)그런 내색을 보이는 것은 아
















이는 클래리서의 분리된 자아의식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락
이며,그 속에서 그녀는 막연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다.그
러나 거울 앞에서 그녀는 외적인 자신의 모습과 내적인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것은 클래리서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델러웨이 부인으로서 파티
를 주관하는 것이며 이 인위적인 모습은 수상을 인도하면서 “순간의 도
취(intoxicationofthemoment)”(274)를 느끼는 장면에서 극대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그녀는 예전만큼의 만족감은 느끼지 못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행동은 그녀 스스로도 “기둥(stake)”(269)으로 표현할
만큼 힘들게 여긴다.순간 파티에 모여있는 자신과 손님 모두가 환영으
로 여겨지며 그때 그들이 그녀에게는 훨씬 더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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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계단 꼭대기에 박힌 하나의 기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파티를 열 때마다 자기 자신이면서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주인이나 손님은 모두 환영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훨씬 더 진실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She..butfeltherselfastakedriven in atthetop ofherstairs.
Every time she gave a party she had this feeling of being
somethingnotherself,andthateveryonewasunrealinoneway;
muchmorerealinanother.(269)
클래리서는 파티 한 가운데서 흥분을 느끼고,신경이 긴장됨을 느끼면
서도 자신을 보고 겉치레라는 느낌,허탈한 느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짓된 모습임을 느끼고 있다.
사실 수상이 와 준다는 것이 고맙다고 클래리서는 생각했다.수상과 함
께 방안을 걸어가면서,샐리나 피터가 있는 앞에서,또 리처드가 만족
해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중에 클래리서는 잠시 도취했다.심장의 신
경이 알코올에 잠겨 바르르 떨면서도 원형을 유지한 채 팽창해 가는
듯한 그런 도취감이었다.그렇다,하지만 결국 이런 기쁨이란 좋고 전
신이 얼얼하고 가시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지만,이런 화려한 외양이나
파티의 성공에는 (가령 저 피터도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반드시 어떤 허무감이 따르기 마련이었다.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볼 것
이다.이 기쁨은 팔을 뻗으면 닿을 듯하면서도,마음 속 한가운데 있는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 또한 끊임없이 분열되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
히 간파하고 분석하는 클래리서의 냉철한 모습도 볼 수 있다.
클래리서는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도 고독감과 공허감을 느끼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 만큼 군중속의 고독을 느끼는 인물이다.이런
그녀가 뒤늦게 도착한 브래드쇼 박사에게 셉티머스의 자살 소식을 전해
들으며 그와 일체감을 느끼면서 그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그러면
서 그녀는 자신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여겼던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도
사회적 억압 속에서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그리고 이렇게
파티를 여는 모습마저도 강요된 행동임을 깨닫게 된다.그리고 이런 사
회 억압 속에서 말살되는 개인의 개성을 지키고 우리가 느끼는 고독과
불안 그리고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은 죽음이 아니라 “나”로 분리되어 있
는 고립된 인간을 “우리”로 연결시키는 일,즉 건전한 인간관계의 형성
과 그 형성을 위한 대화와 교감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클래리서가 다시
파티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넌지시 암시해 주고 있다.또한 텍스트 속에
서 그녀 스스로 분산되는 몸의 느낌을 많은 등장인물들에게 분산시킬 뿐
만 아니라 자동차,비행기가 쓰는 하늘의 글자,빅벤의 울림까지도 받아
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녀는 스스로 자신과의 관계의 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이러한 기법을 울프는 스스로 “동굴파기 기법
(tunneling)에 의한 분신의 창조”(60)라고 하였다.그러나 이것은 울프가
말했듯이 셉티머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그녀의 파편화된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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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만큼의 많은 분신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아우얼바흐
(ErichAuerbach,84,546)의 “다중인격적 방법”(multipersonalmethod)
이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또는,바흐친(3-13)이 말하는 “다성적 소
설”(polyphonicnovel)로도 분석되기도 한다.이런 관계의 망들은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의 죽음이 아닌 풍요로운 삶을 향한 하
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서로의 성장
과 발전에 도움을 준다.즉 자기 존중감을 높여주고,위로와 즐거움을 주
고 소외를 극복해 주고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며 상대가 문제를 경험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며 궁극적으로 개인이 행복
하게 살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러한 긍정적인 인간관
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조셉 루프트(Joseph
Luft)와 해리 잉햄(HarryIngham)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어진 조 해리의
창(Jo.Hari-Window)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
다.이 모형은 타인과 내가 아는 부분과 알지 못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4
가지 마음의 창문을 만들었다.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부분을 공개적 부
분,타인을 알고 나는 모르는 부분을 맹목적 부분,타인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부분을 비공개적 부분,그리고 타인도 나도 모르는 부분을 미지적
부분이라고 하여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Luft,38). 이렇듯 자아에 대
하여 안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 또한 나의
거울이 되는 것이다.사회적 억압 속에서 진실된 자아를 포기하고 나 아
닌 또 다른 나가 지금의 나를 지배하기도 하여 현재의 나는 본래의 내가
아닌 삶을 살고 있으면서 초라한 나를 조금이라도 의식 할 수 있다면 본
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성장이 가능한 것
이다.바로 이런 점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고,셉티머스의 죽음을 통해
서 자신도 억압 받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 클래리서는 더 이상 그저 세속
적인 인물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매력적인 인물로 변모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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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친(287)은 “나는 타인이 없으면 견뎌나갈 수 없고 타인이 없으면
나 자신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나 자신 속에서 타인을 발견함으로써
타인 속의 나 자신을 발견해야만 한다”고 한다.또한,바흐친은 “자아인
식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적 현존이 없으면 자신을 알 수 없다며,나의 재
정의와 정체성을 향한 여행에서 타인은 필요불가결한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해리스도 자신과 타인 사이의 관계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
었는데,이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자기가 남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두개의 관점이나 태도의 정도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
된다고 하였다 (Harris,9).또한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을 할 때 나 자신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감지하고,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종래에
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같이 나 자신을 보도록 학습된다 (이
재창,477).우리는 『선택』이나 『쇼생크 탈출』등의 영화를 보면 감옥
에서 죄수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독방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바로 타자와의 대화가 없고 접촉이 없음으로 인하여 인간이
고독을 느끼게 되고,그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배가 되기 때문이다.이러
한 접촉이 없는 것은 바흐친의 이론에 의하면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을 잃
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예를 들어,『선택』이란 영화를 보면 한 감방
에서 여러 명과 함께 지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따로
각방을 쓰게 된 경우에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감은 더 배가 되고,독방이
라는 협소하고 어두운 공간은 혼자라는 고독과 더불어 불안과 공포를 더
하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댈러웨이 부인』에서 클래리서가 이성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대화와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장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파티인 것이다.인간관계의 주요한 요소가 대화이며,인간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만남과 대화이다 (권석만,427).
그리하여 그러한 만남을 제공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파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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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다.
그녀가 베푸는 파티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다.사회적인 그리고
외면적인 의미로는 남편의 출세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개인적인 의미로
는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장인 것과 더불어 자신의 허영심을 충
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그러나,그런 의미들
보다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화의 장이라는 것이다.이
렇듯 이 작품에서의 파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데이치스
(DavidDaiches)도 파티의 의미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에서 우리는 여주인공이 다른 사람
들과의 의사소통의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본다.이 소설은 그날
밤에 개최할 파티에 대한 그녀의 생각으로 충만해 있으며,소설이 클라
이막스에 이르는 것도 그 파티에서이다.파티는 사람들을 함께 모은다.
그러나 파티가 가져다주는 일체감은 피상적인 것이다.아주 심오한 의








셉티머스의 죽음은 “의사소통에 실패”하고,“인간이 인내할 수 있는 한
계를 초월한 강렬한 외로움”을 예시한다 (Bandalza,28).따라서 인간관
계를 맺을 수 있는 방편인 파티는 개인간의 거리를 좁혀주는 공간이자
의사소통을 위한 물리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이는 개인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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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적 자아만을 보이는 가면을 쓴 인간관계
라는 점에서 그 약점을 드러내기도 한다.또한 전체적인 통합이 아니라
중상류층만의 수평적인 통합이라는 데에 그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Zwerdling,151).하지만 클래리서에게 있어서 이 파티라는 것은
인간관계 형성 및 자신을 위해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클래리서가 이른 아침 시간에 파티용 꽃을 사기 위해 대문
을 나서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이렇듯 아침부터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
는 그녀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파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암시해 주고
있다.그리고 그녀에게 있어서 꽃은 외부적인 소리들이나 사건들,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사라지게 해주는 평화스러움을 제공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녀는 미스 핌과 더불어 꽃병에서 꽃병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꽃을 고
르기 시작하면서,어리석군,어리석어 하며 점차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이 아름다움,이 향기,이 빛깔들,그리고 자기를 좋아하고 믿는 미스
핌,이런 요소들이 물결처럼 흘러 들어와서,저 증오심이라는 괴물을 모
조리 휩쓸어 내는 듯만 싶었다.아니,이 불결을 타고 자기도 위로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듯만 싶었다.
And shebegan to gowith MissPym from jartojar,choosing,




또한,꽃은 분리되는 자아를 다시 통합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리처드가 들어오네,꽃을 들고...그리고 오찬회가 무척 재미있다고 하
는 부루톤 경 부인은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다.그가 꽃을 내미는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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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빨간 장미,흰 장미...
아이 예뻐,하고 클래리서는 꽃을 받으면서 말했다.그녀는 이해했다.리
처드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했다.그가 사랑하는 클래리서는.(174)





따라서 꽃이 마련되어 있는 클래리서의 파티는 통합할 수 있는 공간으
로 그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파티 장면은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다.이 파티 역시 그녀에게 있어서는 리처드가 금
지하면 금지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그녀의 유일한 공적인 활동의 장
으로 그녀는 이 파티를 통하여 인간존재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
는 작업을 수행하려고 한다.클래리서가 파티에서 이루려는 통합은 인간
의 다양성을 획일화하여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는 사회체제의 속성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클래리서는 각각의 존재를 그 자체로 보존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클래리서가 파티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파티를 하나의 극락조
에 비유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극락조들이 전면에 그려있는 노란빛 커튼이 바람에 조용히 날렸다.그
것은 마치 새가 하나 방으로 들어왔다가 커튼이 제자리로 돌아가자 빨
려들어가는 것 같았다...극락조가 그려진 커튼이 또 한번 펄럭이었다.
클래리서는 -랠프 라이언이 커튼을 손으로 툭 치고 이야기를 계속하






ofParadiseblew outagain.AndClarissasaw -shesaw Ralph
Lyonbeatitbackandgoontalking.Soitwasn'tafailureafteral!
itwasgoingtobealrightnow-herparty.(265-268)
파티는 또한 하나의 종교적 의식에 가까운 행위로 묘사되어 있다.따
라서 파티를 주관하는 클래리서는 수녀(nun)로 묘사되고,파티 자체는
“제사(offering)”(202)로 묘사되고 있다.
셉티머스의 자살이 하나의 희생이자 제사가 되듯이,파티는 클래리서
에게 하나의 희생이자 제사(offering)가 된다.그러나 클래리서는 이 제
사를 누구에게 바치는 것인지는 모른다.단지 사람들을 연결시키고,창조
하기 위한 것이라는,그 목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또한,그녀에게
파티는 그저 그녀가 좋아하는 하나의 삶인 것이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오직 삶이었다.“그러기에 내가 이러고 있는거
야.”하고 그녀는 마침내 큰 소리로 삶을 향해 말했다.
“예,예,그런데 댁의 파티는...댁의 파티의 의미는 무엇이지요?”하고 묻
는다면 파티라는 것은 하나의 제사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이것을
누가 이해해 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파티는 하나의 제사였다.한
곳에 모으는 것,무엇을 창조하려는 것이었다.하지만 누구를 위해서인
가?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그녀는 파티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일종의 제사라고 생각한다.그녀는 파티를 통하여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눈다.그것이 삶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표시
하는 방법인 것이다.
파티는 그녀에게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하나의 이타적인 행위인 것이
며,이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모으는 역할을 하여 다시 개인 개인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다.이는 단절되어 있던 부어튼과의 교류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이미 죽을 줄로만 알았던 페리
여사(MissParry)가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샐리도 참석을 하며 과거의
존재들이 현재와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파티가 진행 중인 동안 전해들은 셉티머스의 죽음을 통하여 클래리서
는 죽음이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라면,그것은
반드시 패배인 것만은 아니고 더구나 자기만의 세계가 천지만물과 초월
적인 일체감을 이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죽음은 모든 것을 껴안는 커
다란 포옹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셉티머스의 죽음에 관하여 클래리서
가 느끼는 이해와 공감이야말로 그녀가 한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일지
라도 서로가 서로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체험은 그녀로 하여금 고립,그것과 연관된 죽음에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삶에의 확신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그녀는 셉티머스와의 정신적
인 교류를 통하여 고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요와 평화를 얻으며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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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과 상징적인 인식에 까지 도달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갖게 된다.즉,
파티로 돌아가 “삶”이라는 값진 선물을 인식하며 사람들의 친교를 도모
하여 창조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모습만
을 보고 타인을 이해하게 된다.이는 『등대로』(TotheLighthouse)에
서도 이런 그녀의 생각은 드러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특징으로 아는 것들은 아주 유치한 것들이다.그
외양 밑바닥은 어둡고,끝없이 넓고,헤아릴 수 없이 깊다.그러나 우리





하지만 이상적 인간관계에서의 대화적 관계는 타인에 대한 동화와 개
인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동시에 요구된다.그래서 대화와 교감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울프는 파티를 가장 경이로운 것이며 인간의 지고한 성취라고 한다.
그것은 단순히 고립된 인간들을 함께 모아 개인간의 공간적 거리를 좁혀
주고 의사소통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으로 인간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해
줄 뿐 만 아니라,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 사람들이 서로 부딪혀서
진정한 인간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울프는 『댈러웨이 부인』에서 사회적 억압 속에서 자살을 선
택하기 보다는 과감히 맞서 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실체인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삶을 풍요롭고도 깊게 그리고 창
조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울프는 소중히 생각한다.즉 “삶”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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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그리고 그 삶은 혼자의 고독
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와 교감을 이루며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클래리서도 사교나 일삼는 여느 상류층 부인
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그녀는 일상적,사회적 자아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늘 내면의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며 살아
간다.허영심과 속물성이 있지만 마음 속으로는 일상에서 탈출하기를 갈
망한다.셉티머스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또 하나의 인생을 체
험하는 그녀는 인생의 절망감을 갖지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
생임을 깨닫는다.
울프는 항상 격렬한 도시의 삶을 원했고,적막함이나 고요함이 아니라
삶과의 투쟁을 원했다.이렇듯 그녀는 사회적 억압 속에서 느끼는 불안
이나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음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삶
과의 투쟁을 이야기 하고 있다.즉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치며 그
속에서의 삶을 원했던 것이다.그 삶이 아무리 격렬하고 고통스럽다 할
지라도,그녀는 삶을 회피하지 않으려 했고,그 삶에 과감히 맞서기를 원
했던 것이다.
비록 그녀 자신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
지만,그녀가 바라던 이러한 대화적인 인간관계의 망을 조금 더 펼칠 수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심화되고 있는 인간 소외현상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이렇게 파편화되고 고립되
어 있는 인간들 사이의 연결 즉 외로운 개인들 간의 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인간관계는 언어를 통한
대화는 물론이지만 그 대화를 뛰어넘는 이해와 공감이 뒷받침되어야 하
고,서로에 대한 믿음 역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긍정적인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먼
저 인식해야 한다.행복도 자신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듯이,대화도 역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작품 속의 클래리
서도 역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하나의 “존재(being)"
를 이루어냄으로써 발전적인 인물로의 가능성을 보이게 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 알 수 없고,또 남을 완전히 알 수도 없으며,
말로써 진심을 다 표현할 수도 없음을 그녀는 인정한다.비록 제한적이
긴 하지만 언어를 통해 인간은 타인과 대화를 하며,인간관계를 형성하
고 그리고 교감을 이루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교감은 공감을 통한 것
이어야 하며,이러한 공감은 인간이라서 느낄 수 밖에 없는 외로움과 단
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중
심으로 그들이 사회적 억압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지,그리고 그런
사회적 억압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고독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
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델러웨이 부인』에서 말하는 사회적 억압은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기준을 마련하여 획일적으로 이 균형감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과정
에서 인간 존재에 내포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는 것이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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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억압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
고 있다.이는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클래리서는 사회의 관습을 거스
를 만큼 용기가 있는 인물은 되지 못하기에,자신의 동성애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감정을 부정하고 만다.그리고 자신과 모든 것을 공유하려
고 하는 피터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의 독립적인 정신 영역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리처드를 선택하여 결혼한다.그러나 그녀는 항상 무언가 불
안을 느끼고,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에도 의구심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셉티머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적인 면을 억압받고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다움을 강요받는다.그리고 그들은 이미 사회로부
터 인정받을 수 없는 감정들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결국에는 그러한
억압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우리는 피터를 통해서도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피터도 역시 인간관계 형성
에 실패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그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래리서와의 사랑에 실패하고 그 이후로는 진실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쾌락적인 애정행각을 일삼으며 그의 생명을 허비하고 있다.그
의 이러한 인생은 인생의 성패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그 외에 샐리,킬먼 등의 인물들에서도 우리는 사회
적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사회적인 억압 속에서 여러 인물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회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다.그 중에서 셉티머스는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으로 결국엔 자살이라는 죽음을 선택했다.그러나 이
것이 반드시 패배인 것만은 아니었다.모든 것을 껴안는 커다란 포옹이
었으며 그에게 있어서는 삶에 대한 도전이며 의사소통의 한 형태였던 것
이다.즉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는 없었지만 그 죽음이 그리 헛된 것만
은 아니었다는 것이다.하지만 클래리서가 원하던 삶의 방식은 죽음이
아니었다.클래리서는 죽음보다는 삶 속에서의 투쟁을 원하던 인물이었
다.그녀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인간관계,즉 대화적 관계로서의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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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셉티머스의 죽음으로 사회적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
달은 그녀는 인간 존재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형
성하고,감정을 무디게 하거나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인물들 즉 피터,브래드쇼,홈즈와 같은 인물들에 대하여 반감을 표
하였다.파티 중간의 브래드쇼 박사의 환자인 셉티머스의 자살 소식은
그녀에게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이러한 사회적 억압이 한 인
간을 자살로 이끌 정도로 그 강도가 세다는 것을 보여준다.셉티머스 -
클래리서의 충동은 사회를 유지하는 힘 즉 균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
에 소외되고 소멸된다.즉,인격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집권층이 하나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생각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강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 다양성을 소외시키고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내몰
게 되는 것이다.또한 이런 사회적 억압에 의해서 인간들은 자신의 본성
과는 다른 거짓과 부패에 가득찬 삶이 되어버렸다는 깨닫는다.
비록 클래리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 택한 방법으
로 사회적 억압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울프는 이를 통하여 사회
적 억압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즉,지배계급이 인간의 존재
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이를 억누름으로써 죽음으로
이끌거나 죽음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영향은 치명
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이러한 억압 속에서 인간은 항상 가면을 쓴 모습으로 살아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안과 고독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고,더 나
아가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마저 갖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불
안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녀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인간
관계의 형성이다.이런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선택되어진 방법이 바
로 파티인 것이다.클래리서에게는 파티가 하나의 계기가 되고,묻혀있던
추억과 무의식이 촉매제가 되어 클래리서는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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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고,대화의 필요성과 교감의 중요성,그리고 인간관계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클래리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작업을 파티를 통해서
수행하려고 한다.이러한 파티 역시 이 시대엔 리처드에 의해서 금지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억압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또한 그녀
에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회생활이었던 것이다.이 파티는 인간 존재
의 다양성을 획일화하여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는 사회체제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것으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진정한 인간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의 역할을 한 것
이다.
결론적으로 클래리서가 파티라는 수단에 의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
통함으로써 사회적 억압을 극복하고자 한 것은 오늘날 사회적 소외와
갖가지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많은 경우를 목격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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